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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겨울 엘니뇨로 인한 폭설 피해 방지를 위해 농업시설물 중심으로 대비 필요

 2023~2024년 겨울, 중강도 수준의 엘니뇨 발생으로 한반도에 폭설 및 기습 한파 
발생 가능성 증가

 대응이 미비했던 초겨울과 늦겨울에 폭설 발생 시 농업부문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
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항상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

 폭설에 대응해 정부는 사전 준비 대응, 경보 발령 시 대응, 피해 발생 시 대응, 사후 
지원으로 총 4단계 대응 매뉴얼을 통해 폭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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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엘니뇨(El Niño)와 폭설

2023~2024년 겨울, 중강도 수준의 엘니뇨 발생으로 한반도 폭설 및 기습 한파 우려

▏2023년 6월 8일, 미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(NOAA)은 엘니뇨를 고시, 11월 20일 발표에서 2024년 봄까지 엘니뇨가 

지속될 가능성이 62%에 이른다고 발표

● 엘니뇨란 적도 부근 중·동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높아지는 기후변동 현상으로, 2~7년 주기로 

불규칙하게 발생하며, 발생 시 전 세계에 홍수, 가뭄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함.

<그림 1>  미 국립해양대기청 기상예측센터 공식 ENSO 발생 가능성(2023년 11월 발행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RSSTv5 Niño-3.4 지수 기준 –0.5ºC/+0.5º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: %

자료: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, Columbia University Climate School(https://iri.columbia.edu/ENSO), 

        검색일: 2023. 11. 22.

▏엘니뇨는 한반도에 수증기가 많은 남풍 유입 가능성을 높여 평년 대비 높은 강수·강설량 예상

● 엘니뇨 발생 시 중·동부 태평양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며 일본 열도 부근에 고기압을 발달시킴. 시계방향으로 

회전하는 고기압을 타고 남쪽에서 바람이 유입되며,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, 강수량이 많은 경향이 있음.

● 기상청은 11월 23일에 발표한 3개월(12~2월) 전망에서 강수량은 12월은 평년과 비슷, 1~2월은 평년보다 

많을 확률이 높을 것(42%)으로 예측함.

● 가장 최근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 2016년 1월, 제주는 32년 만에 폭설이 내려 항만이 폐쇄되며 섬이 고립되었고, 

울릉도는 1m가 넘는 폭설이 내렸으며, 충남과 호남에도 30cm 이상의 눈이 내림.

● 엘니뇨에 기인하진 않았으나 폭설로 인한 농업 부문의 가장 큰 피해는 농업 시설물(축사, 시설원예 등)에 2004년

(3월 중부 대폭설) 6,558억 원, 2005년(3월 동남권 폭설, 12월 호남권 폭설) 4,9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.

▏엘니뇨로 인해 대체로 따뜻한 겨울이 예측되나,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습 한파 우려

● 기상청 기후예측모델은 12~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높을 것(61~67%)으로 예측하나 바렌츠/카라해 

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가 겨울까지 지속되면 그 지역의 고기압성 순환이 유지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저기압성 

순환이 강화되면서, 북풍에 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기습 한파의 가능성이 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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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농업분야 폭설 대응 및 지원제도

대비 미비 시 폭설 발생은 농업부문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경각심 고취 필요

● 2004년과 2005년의 예를 보듯이 폭설로 인한 피해는 주로 경각심이 낮아지는 초겨울과 늦겨울에 발생함. 

따라서 겨울철에는 항상 폭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.

농업부문 폭설 대응책은 시설물(가축, 원예)을 중심으로 4단계 체계화

▏농업 부문 폭설 대응책과 지원책은 사육시설과 원예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 대응, 특보발령 시 대응, 피해 발생 시 

대응, 사후 지원으로 4단계 체계화

● 사전 준비 시, 폭설에 대한 대응 리플릿을 배부함.

   - (시설하우스) 사전점검 및 고정끈 설치보강 등

   - (인삼시설 및 과원) 차광망, 과원 방조망 및 배수로 정비 등

   - (가축 및 축사) 축사시설 지주 보강 및 안전 점검, 폭설 대비 1주일분의 사료 확보 등

● 폭설 특보발령 시, 폭설 예정 지역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, SNS, 마을 방송 및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 기상 

상황과 피해 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함.

   - (행동요령) 보강지주를 2~6m 간격으로 설치, 쌓인 눈 제거, 시설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및 가축 이동 후 

미지근한 물 공급하여 저온 피해 발생 예방

● 피해 발생 시, 즉각적인 응급 복구를 위해 농업계 유관기관(농식품부, 농진청, 지자체, 농협 등)과 유기적인 

연계를 통해 인력·자재 지원 및 현장기술지원을 추진

   - 시설하우스 파손으로 저온 피해 우려 시 소형터널 설치 및 파손된 축사 지주 보강 등 응급 복구 실시

● 사후 대응으로는 재난지원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손해평가 

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가축·농작물재해보험금, 풍수해보험금,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

<표 1>  농업 부문 폭설 대응책

구분 대응책 세부 대책

사전 준비 폭설 대응 리플릿 배부

∙원예 시설물: 시설하우스 사전점검 및 고정끈 설치 및 보강, 
인삼재배시설 차광망 및 과원 방조망 및 배수로 정비
∙가축 및 축사: 축사시설 지주 보강 및 안전 점검, 폭설 대비 

1주일분의 사료 확보

폭설 
특보발령 기상 상황과 피해 예방 행동요령 전파

∙시설하우스 보강지주 2~6m 간격으로 설치
∙시설물 위에 쌓인 눈 제거
∙시설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및 가축 이동

피해 발생 농업계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
유기적인 응급 복구 지원

∙신속한 복구로 동해나 저온 피해 최소화
∙시설하우스 파손으로 저온 피해 우려 시 소형터널 설치
∙정전, 온풍기 고장 시 양초 등으로 응급조치

사후 지원 가축·농작물재해보험금, 풍수해보험금 및 
재난지원금 조속히 지원

∙신속한 손해평가로 재해보험금 지급
∙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시설 복구비 지원

자료: 저자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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